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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모래(金씬)교회 이야기 

1. 지금 이 자리 

오늘 충남 금산 장(場)에 

다녀왔습니다. 겨울동안 ‘사 

랑의 차(茶) 나눔’을 위해 대 

추와 생강을 사러 다녀왔습 

니다. 벌써 이곳에서 ‘사랑 

의 차 나눔’ 행사를 4년째 진 

행 중입니다 봄， 여름， 가을 

동안 힘써 땅을 일구는 우리 

이웃들에게 “교회는 어떻게 

한 앙 호 (목사， 무주 금사교회) 

금사교회 모습 

섬길까?" 하는 고민 끝에 ... 교회 식구들은 농사일을 쉬는 겨울에 “우리가 

차를 만들어 대접하면 어떻겠는가1" 하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우리는 

곧바로 대추와 생강， 계피를 끓여 설탕을 넣어 달달한 대추생강차를 만들 

었습니다. 바로 금사다방이 시작된 것이지요. 물론 잣값은 사절했습니다. 

농촌에서 열심히 일했으니 충분히 이런 대첩을 받아도 괜찮다는 것을 강 

조했습니다. 결과는 대 히트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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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 부대끼며 살아왔던 이웃들을 사랑의 차를 통하여 만나는 것은 우리 

에게는 사랑을 체험하는 순간이었습니다 후 후하며 마시며 허허하며 웃 

어대는 이웃들이 사랑스럽게 보였습니다 그것은 저만의 고백이 아니라 

대접하는 우리 교회식구들의 고백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사랑이 싹트고 

나눌 수 있다는 마음이 생겼으니 대박난 것이지요. 이런 은혜가 벌써 4년 

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식구들은 12월이 되면 사랑의 ~}를 만들 

어 이웃을 섬기는 것이 당연한 일이 되었습니다 감사할 일입니다 

시골교회는 늘 부족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재정도 사람도 ... 그래서 우리 

는 스스로 움츠러들었습니다. 그런 기운이 저를 서글프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솔직히 성도들과 나누었습니다. 

“목사님， 그럼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요? 돈도 없고 사람도 없는데요" 

“넉넉한 돈과 사람으로 꼭 그리스도의 일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도시가 갖지 못한 무궁무진한 자원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자연과 정직한 

땅 그리고 우리의 따뜻한 마음과 신앙이 있습니다. 도리어 이제는 우리가 

도시에게 선교를 해야 할 때입니다. 돈이 아닌 사랑으로， 진정한 그리스도 

의 마음을 전합시다. 작지만 아름다운 일을 행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렇게 해서 우리 교회 옆 자그마한 밭을 일구기 시작했습니다. 봄에 

감자와 옥수수， 여름엔 고구마를 심었습니다， 하지(夏至)가 되면 20상자 

정도의 하지감자를 수확합니다. 가을이면 10가마니 정도의 고구마를 수확 

합니다. 그리고 이것도 뱃가없이 나누었습니다， 은퇴하신 목사님들에게， 

지역아동센터에게，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누었습니다. 이것도 벌써 4년째 

진행 중입니다. 우리 교회식구들은 알았습니다. 돈이 아니어도 충분히 선 

교하고 나눌 수 있다는 것을요. 감사할 뿐입니다. 

제가 이곳에 온지 5년이란 세월이 흘렀습니다. 농촌목회의 큰 신념이나 

철학이 있어 온 것은 아닙니다. 그저 기회가 되어 온 것이지요， 물론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손길이라 고백합니다 

처음 몇 년은 새로운 곳에서 젊은 혈기에 이것저것 도전하는 재미가 

있었습니다. 공부방을 시작하고， 농사를 짓고， 농한기에 성서를 함께 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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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 여신도들과 함께 제자화 교육과 전도를 하고， 교회 식당 건축을 하 

고 .. . 시골 살림이 재미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저 사업 (프로그램)이 

었을 뿐이었습니다. 무언가 새로운 일을 만들어야 했고， 그 일을 추진해야 

만 했습니다 무언가 새로운 일을 하지 않으면 공허가 빌려왔습니다 그것 

은 사업을 위한 사업일 뿐이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몇 년의 시골 목회는 

그저 일(프로그램)을 만들었고 행했을 뿐이었지 삶이 아니었음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과연 성도들은 끊임없이 새로운 일과 가시적 성과를 내는 

것을 원하는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그저 주 안에서 함께 사는 

것을 원하는 것이었습니다. 함께 웃고， 함께 울고， 함께 사는 것을 원한 

것이지요. 

이때부터 이곳 생활이 

광야처럼 느껴지기 시작 

했습니다. 나는과연 이 

곳에서 계속살수있을 

까? 일이 아닌 삶으로의 

전환을 이룰수 있을까? 

솔직히 경제적， 문화적 ， 

교육적인 모든 면에서 

시골에서의 삶은 부족 

한 게 많은 것이 사실입 

니다. 이 모든조건을삶 

속으로 받아들이고 소 

화할수 있을 것인가? 굉 

장히 고민이 되었습니 

다. 그때 마음과심정을 

“광야 길에서”라는 글로 

표현해 봅니다. 
지난 여름 여톰성경학교(위) • 공부방(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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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그곳에 나는 걷고 있다 

“외롭습니다” 

“차라리 옛날이 좋았습니다” 

“춤습니다” 

“럽습니다” 

“물 주세요” 

“고기 주세요” 

놀라운 것은 이곳에서 

난 죽지 않았다 

왜일까? 

그분은 나와 함께 계셨고， 

낮엔 구름으로 밤엔 불기둥으로 

반석에서 샘물을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 먹여 주셨기 때문이다 

광야， 그곳은 ... 

나를 보게 하고 

그분을 보게 하는 곳이다. 

2. 지금 이 순간 

지금 아내는 사랑의 차를 다 끓여 놓았습니다. 내일 여신도들과 함께 

안성면에 나아가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말입니다. 월， 화， 목요일은 공부방 

이 운영됩니다. 봄이 되면 감자와 옥수수를 심고 여름이면 고구마를 심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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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인들과 붐소풍을 가다 가족들과 함께 

지요. 가을이면 가을걷이를 하고 당연히 이곳저곳 필요한 곳과 분들에게 

나누겠지요. 겨울이면 성서를 읽고 전도하겠지요. 

이제는 일이(프로그램) 아닌 삶으로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아직은 목 

회 초년병이며 시골살이가 어색합니다. 그러나 이제 광야에서 얻는 갚은 

영성을 이곳에서 얻기 시작 했습니다 기대해도 좋습니다 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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